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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서비스100 

http://www.mosechoi.com/199 

중세시대 때에는 편지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매우 긴 거리일 경우에는 인편(人便)을 이

용했겠지만, 근거리는 비둘기(:전서구(傳書鳩) : 주로 군용 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훈련된 

비둘기)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사연이 담긴 쪽지부터 따뜻한 연애 이야기, 

비밀스러운 군사 암호까지 이 모든 것들이 비둘기의 재잘거림과 발목에서 교류가 되었

죠. 인생의 희로애락(喜怒哀樂)이 바로 비둘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눈치 빠른 분은 이미 의도를 아시겠지만, 위 내용은 ‘트위

터가 뭐야?’라고 물어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트위터’를 쉽

게 설명할 수 있는 저만의 비유입니다. 이런 중세 고전 비

둘기 이야기에서 우리는 트위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트위터의 개념은 ‘새 따위의 재잘거림’이라고 합니다.  

 

‘재잘거림’이라는 표현이 오밀조밀한 행동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일단 트위터는 

140자의 제한된 내용과 단어로만 소통되는 모습들이 제 생각으로는 깊이 있는 정보와 

논리가 담긴 블로그(blog)와 달리 오밀조밀하게 보여집니다. 마치 메모장 처럼 말이죠. 

다시 말하면 블로그가 개인 연설이나 주장에 가깝다면, 트위터는 서로 짧게 짧게(140자

로) 대화하는 일상적인 대화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트위터는 비둘기와 같

01: 

 

트위터는 인터넷 비둘기다. 
- 중세시대 전서구로 본 트위터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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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새들이 모이를 먹을 때 머리를 모아서 구구-소리를 내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

겠습니다. 조금 극단적이지만 ‘트위터 = 인터넷 전서구’라고도 생각 할 수 있겠네요. 대부

분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은 감(感)을 잡더군요.  

 

 

비둘기는 매개체, 다리에 묶인 쪽지를 전달할 뿐! 

 

‘트위터 = 인터넷 전서구(비둘기)’라는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트위터는 메시지를 전달

하는 하나의 매개체(medium)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중세시대로 돌아가서 설명하

자면, 편지의 메시지는 비둘기가 가서 구구절절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둘기 다리

에 묶인 편지를 전달할 뿐이죠. 즉 비둘기는 하나의 연결고리, 매개체일 뿐입니다. 실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비둘기 다리에 동여매어진 그 쪽지 속에 있습니다. 아마 그 쪽

지에는 140자 정도 수준의 몇 줄의 글들이 있을 겁니다.  

 더 무겁고 심각하고, 깊이있는 내용이 담긴 사연은 장문의 편지를 통해서 올 겁니다. 그 

장문의 편지가 바로 블로그지요. 그 장문은 아마도 가상의 문제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

결책을 제시한 곤조있는 전문가들 (블로거들)일 겁니다.  

 어느새 제가 소셜미디어의 2가지 Tool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네요.. 이렇게, 트위터

와 블로그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이고 과일을 담는 바구니 같

습니다, 이를 우리는 플랫폼(Platform)이라고 합니다.   

 

 

비둘기 수와 영향력은 비례! 

 

이왕 비둘기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계속 가보겠습니다.   

중세시대에도 지금처럼 사회에서 인정받은 공인일수록, 한 분야의 전문가일수록 다양하

고, 팬레터가 담긴 비둘기들이 많았을 겁니다. 또 자주 드나들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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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가 대중화되는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김연아씨의 트위터의 경우, 계정이 오

픈되자마자 빠른 속도로 follower가 증가하면서 2009년 10월 현재는 46,959명이 김연아

씨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대통령이라고 하는 ‘오바마’의 경우 follower가 

무려 115만명에 이릅니다!!)  

비둘기가 매개체이고, 네트워크의 node(선)라고 생각해볼 때 김연아씨에게는 많은 node, 

다시 말해 한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비둘기가 많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트위터에서 많은 follower(추종자)가 있는 분들은 CEO, 연예인, 업계 유명인, 기업트위터 

운영자 등으로 축약되는데, 이 분들은 대부분 기존 오프라인이나 각 분야에서 이미 인지

도를 확보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기존 사회적 영향력이 트위터에서도 자

연스럽게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고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난  

없는데..’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시간과 노력, 관계를 맺으려는 자세를  꾸준히 투자하면 충분히 영향력있는 트

위터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습니다. . 

 

 

인간미 넘치는 재잘 커뮤니케이션은 진화 중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 조금 뒤늦게 트위터 세상에 뛰어든 터라, 얼리어답터로 대표되는 

블로거분들이 트위터를 추천하고 트윗을 날릴때에도 전 트위터를 왜 해야하는지 이해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포스팅도 개인적으로 제 블로그에 날리곤 했지요.   

한 블로거님의 비밀댓글속에 담긴 충고 (마케팅 하는 사람이 플랫폼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사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를 듣고 트위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막상 해보니 정말 재미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애초부터 블로그랑 비교

가 되지 않죠. 기준과 영역이 다르니까요) 실시간 대화를 주고 받는 재미가 있네요.  

영향력이 강한 트위터분들에 비하면 새끼 트위터인지라 이렇게 말하기가 민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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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이 마케팅이고, PR이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업(業)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트위터가 과연 마케팅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2009년 10월 6일 현재ㅋ) 통신사 모바일 마케터 한 분과 미팅을 했

는데,  자기는 블로깅을 열심히 하고 너무 좋은데 사실 트위터는 언론에서 떠들어서 해

보기는 하지만,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또한, 단기간내 인기를 끌다가 사라져

버리는 많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성공을 말할 때, 3년을 지켜보자는 업계의 속설이 있는데

요. 트위터 역시 3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06년 처음으로 코카콜라 스타일

워터 브랜드 미니홈피 캠페인, 코카콜라 온라인 여론 관리 캠페인을 진행한 시점에서 블

로그가 앞으로 마케팅 & PR업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실제

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서 활발하게 시작된 것이 2008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셜미디어(social Media)라는 개념 역시 생소했었죠. 

  

이처럼 마케팅 플랫폼으로 평가받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하고, 다양한 사례 역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트위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시도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직접적으로 마케팅 관련 

직종이 아니더라도 트윗의 세계에 있으면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인

간미 넘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트위터는 계속 진화 중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재잘거려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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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 :  모세초이 
■ 이메일 : mosechoi@gmail.com 
■ 네이트온 : mosechoi@nate.com  
■ 블로그 : http://mosechoi.com 
■ 소속 / 하는 일 
C2C Marketing & Consulting IMC팀 / Social Media 중심의 PR & Marketing 
플래닝, 마케팅 컨설팅, 인터넷 선교 
■ 태그 : 소셜미디어 마케팅, 출애굽 2.0, 마케팅 부서, 마케팅 취업, 인터
넷 선교, 삼일교회, 온라인PR 

최모세 


